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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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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 성인의 n번방 관련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총 22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5.0을 통해 분석한 결과, n

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을수록 당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 외상은 당시 뉴스 노출과 현재의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당시 뉴스 노출량이 많았을수록 간접 외상 수준이 높아졌

으며,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뿐

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도 뉴스를 통해 제3자인 사람들에게 간접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고,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매개로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성인에 한정되었으며, 연구 참가자 대부분

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추후 더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자

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후속 연구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계를 정서 전

염이 매개 혹은 조절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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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처음 보도된 n번방 사건은 여성을 

협박하여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으로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 통신 기술을 매

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

력을 의미하는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된 불법 촬

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영구화될 수 있어서 

몹시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

우,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일례로, 미디어오늘(노지민, 2020)은 

한 30대 직장인이 모자이크된 성 착취 이미지

를 보고 역겨움을 느꼈고, 악몽을 꾸었으며, 

이유 모를 무력감을 겪었다고 보도하였다. 또

한, 많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n번방 사건

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으며(이혜정, 

2020), 많은 여성은 자신의 주변에도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을 경험하였다(김주환, 2020). 더불어, 2020년 3

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피의자들

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

람의 수가 270만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20

년 한 해 동안 n번방 키워드를 언급한 트위터 

게시물이 480만 건에 달하는 등(트위터, 2020) 

많은 이가 함께 분노하고 행동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한 범죄라기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용인하였던 순

간들이 쌓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김희진, 2020; 김한균, 2020). 이와 관련하여, 

n번방 중 하나인 ‘고담방’을 운영하며 링크를 

자신의 블로그에 유포한 ‘와치맨’은 ‘소라넷’

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 2019). 소라넷은 1999년 세상에 

처음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전시 사이트로, 

개설 이후 약 17년 만에 폐쇄되었으나 운영자 

단 한 명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살아

남은 소라넷의 후예들은 AV스눕, 다크웹 ‘웰

컴 투 비디오’ 등을 거쳐 텔레그램 성 착취에 

이르게 되었다(김희진, 2020). 이처럼 오래전부

터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솜방망이 처

벌은 많은 이들의 감정을 해쳤을 것이다. 그

렇다면 n번방 사건을 접한 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인가? 이러

한 범죄를 접하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

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념

도 바꾸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

건에 관한 뉴스에 노출됨으로써 간접 외상을 

겪고, 세상에 대한 신념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일상에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접하

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 노출

의 심리적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성범죄는 분명한 외상 사건이므로, n번

방 사건과 같은 참혹한 외상 사건을 간접적으

로 접한 상황에서 개인이 정서적·인지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한 일이다.

간접 외상의 정의

  간접 외상(indirect trauma)의 정의는 아직 하나

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

상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와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선행 연구

(손승희, 2014; 한효정, 김민, 남상인, 2017; 

Gottfried, 2010; Knight, 2013)의 정의를 따랐다. 

먼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직접 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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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후에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처

럼, 외상의 간접 경험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증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Figley, 

1995). 반면, 대리 외상은 외상 경험에 노출됨

으로써 일어나는 인지 도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McCann & Pearlman, 1990).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둘 중 하나만이 다루어졌으

나, 두 요소 모두 간접적인 외상 노출의 영향

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여러 

연구자들은 대리 외상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

스 사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이 존재

함을 밝히고(Gottfried, 2010; Jenkins & Baird, 

2002), 이러한 결과가 높은 공존 타당도를 의

미한다고 주장하였다(Jenkins & Baird, 2002). 더

구나 국내에서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

리 외상을 모두 간접 외상으로 번역하는 등

(e.g., 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백준혁 등, 

2010) 용어의 혼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접 

외상으로 두 요소 모두를 아우를 때 간접 외

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술적인 진척을 이루기 더 수월해질 것

이다(Gottfried, 2010). 

  기존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

은 주로 상담자(김보경, 2012; 이미혜, 성승

연, 2014; Sexton, 1999), 간호사(김현주, 최희

정, 2012; Duffy, Avalos, & Dowling, 2015), 그

리고 경찰(류경희, 김태경, 2017; MacEachern, 

Jindal-Snape, & Jackson, 2011)과 같이 외상 경험

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김지은(2013)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 누구나 외상 경험에 간접적으로 노출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 외상을 정

의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 및 범죄와 같

은 사건 사고를 직접 겪는 사람보다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외상의 

수준과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대한 신념과 그 구성 요소

  세상에 대한 신념(world assumptions)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

한 기본적인 가정 및 기대를 의미한다(Janoff- 

Bulman & Frieze, 1983).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Janoff-Bulman, 

1989). 첫 번째 차원인 세상의 자비(benevolence 

of the world)는 타인과 세상이 기본적으로 선

하다는 신념이다. 이때 세상이 자비롭다고 생

각할수록 세상은 좋은 곳이고, 불행은 비교적 

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비롭다고 믿을수록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

고,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믿게 된다. 두 번째 

차원은 세상의 의미(meaningfulness of the world)

이다. 이는 좋고 나쁜 일은 정의의 원칙에 따

라 발생한다는 신념인 정의(justice), 자신의 행

동으로 자신의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인 통제력(controllability),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세상의 일들은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생각인 

우연성(randomness)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차원

은 자기 가치(worthiness of self)로, 이는 자신을 

가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신념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세상에 대한 신념의 세 차원 

가운데 자기 가치를 제외하고, 세상의 자비와 

세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 가치를 

제외한 이유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외상 사

건은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존중감 혹은 자기와 관련한 신념에 위협

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하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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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상대방의 적대적인 의도를 전달하고, 

이를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비로우며 세

상은 의미 있다’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Poulin & Silver, 2019). 그러므로 n번방 사

건을 접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충격적인 사건

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

의 자비에 관한 신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다(Wagner, McFee, & Martin, 2009). 그리고 n번

방 사건과 같은 나쁜 일이 무고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세상의 

의미에 대한 신념이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이

다(Wagner et al., 2009).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

에 의해 간접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

하였는데, 이는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을 통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된

다. 미디어 의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

신의 욕구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디어에 의

존한다(Ball-Rokeach & DeFleur, 1976). 특히 재

난과 같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

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는데, 대중 

매체가 이러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Lowrey, 2004). 한 예로, 

2~30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조사 연구(Li, 

Yang, Zhang, & Zhang, 2019)에서 소셜 미디어 

의존도와 비상 상황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 

의도 사이의 관계를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수집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소셜 미디어

에 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정보를 수집하려 하며, 그로 인해 소셜 미

디어 사용 의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개인의 인지, 감정, 그리고 행

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Ball-Rokeach 

& DeFleur, 1976). 그러므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미디어 의존

도를 더욱 높이고, 이로 인하여 매체에서 접

하는 언론 보도가 개인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간의 연결고리는 여

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

어, 미국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주

일 동안 사건과 관련된 TV 시청을 적게 한 

집단, 중간 정도로 한 집단, 그리고 많이 한 

집단 중에서 시청을 많이 한 집단의 사람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

다(Ahern, Galea, Resnick, & Vlahov, 2004). 더불

어, 9.11 테러 1주기 관련 TV 방송을 긴 시간 

동안 시청하는 것과 PTSD의 새로운 발병 간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ernstein et al., 

2007). 또한, 국내에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뉴스 노출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증가시켰

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한편, 이홍표 등(2016)의 연구에

서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시간이 흐를수록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하였던 점과 사회

적 사건 발생 직후 첫 7일 이내의 뉴스 노출

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

행 연구들(이홍표 등, 2016; Ahern et al., 2002; 

Ahern et al., 2004; Silver et al., 2013)의 결과를 

토대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

의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사이의 관계가 가

장 밀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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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나아가서, 간접 외상에 의하여 세상에 대한 

신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행 연구

들에 따르면,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세상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Janoff-Bulman, 1989; McCann & Pearlman, 1990; 

Poulin & Silver, 2019).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만(Janoff-Bulman, 1989), 외상 사건을 직간접

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개인이 지니고 있던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이는 곧 

신념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동

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정의문, 2014; 조용

래, 2012; Janoff-Bulman, 1989; Magwaza, 1999; 

Matthews & Marwit, 2004; McCann & Pearlman, 

1990; Poulin & Silver, 2019;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1; Wagner et al., 2009).

  직접적인 외상 경험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 신념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지지된다. Magwaza(1999)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의 외

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세상과 타인에 관하여 더 부정적인 신념

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atthews

와 Marwit(2004)은 사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보다 세상을 덜 호의적인 것으로 본

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국내에서도 세월호 사

건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 경험에

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질적 연구가 있다(이동훈 등, 

2016). 이 연구에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일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

습에서 거리감을 느꼈으며, 세월호 사건을 대

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어른에 관

한 불신이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간접적인 외상 자극으로 인한 인지 

체계의 변화 가능성은 정의문(2014)의 연구에

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타인

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정적인 상관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 외상을 겪

은 사람들에게서도 세상에 대한 신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n번방 사건

의 규모, 심각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

식을 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세

상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개 변수로서의 간접 외상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간접 외상이 n번방 

사건 직후에 관련 뉴스에 노출되는 것과 세상

에 대한 신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뉴스 노출이 개인의 인지 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많

지 않으나, 뉴스가 테러, 시위, 폭동 등과 같

이 주로 폭력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

러한 소식을 더 길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Aronson, 2011),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세상

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뉴스를 시청함으로써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으며(Gilovich, 

Keltner, Chen, & Nisbett, 2016), 실제로 TV 시

청과 범죄에 관한 두려움은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Chiricos, Padgett, & Gertz, 2000).

  뉴스가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존재한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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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Han, Sun, 

Gao, Zhou, & Jou, 2019)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를 읽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내용의 뉴

스를 읽은 집단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사회

적 신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이 접하는 뉴스는 그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

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상 경험은 세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간접 외상이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

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에 노출되는 것이 간접 외상 경험이 되어 

세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

목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가설

은 아래와 같았다.

  가설 1.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

된 정도와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

념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

된 정도와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간

접 외상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및 주요 가

해자와 비슷한 연령을 가진 20대 성인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연구 참가자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

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약 180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하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하는 참가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은 총 278명이었으나, 

연구 대상 연령에 맞지 않거나, 설문 작성을 

끝마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고 228명(여성 

81.6%)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 참

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3.49세(SD = 2.24)



김차영․박혜경 /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243 -

였으며,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4년제 대

학을 졸업했거나(46.5%)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

태였다(43.4%).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45.6%)와 경기도(28.5%)가 가장 많았다. 끝으

로, 종교적 배경으로는 무종교(66.2%)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11.4%)가 그 뒤를 이었다.

측정 도구

  뉴스 노출

  n번방 관련 뉴스 노출 질문지는 이홍표 등

(2016)이 개발한 세월호 사고 뉴스 노출 관련 

질문지와 미국의 9.11 테러 관련 TV 뉴스 노

출 질문지(Ahern et al., 2004; Bernstein et al., 

2007; Silver et al., 2006)를 바탕으로 제작하였

다. 더불어, 매체 유형 및 종류의 분류 기준은 

세월호 사고 관련 미디어 노출과 간접 외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정의문, 2014)을 참조하였다. 먼

저, n번방 사건을 가장 많이 접한 매체 종류

와 매체 유형을 선택하도록 두 문항을 설정하

였다. 매체의 종류로는 TV, 인터넷, SNS, 신문

이 있었으며, 매체 유형으로는 글, 그림 혹은 

사진, 영상, 음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n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부터 

일주일 이내의 뉴스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당

시 뉴스 노출 요인 5문항, 그리고 현재의 뉴

스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현재 뉴스 노출 요

인 5문항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은 일일 뉴스 노출량(“귀하께서는 매체

를 통해 관련 소식을 하루에 얼마나 접하셨습

니까?”), 상대적 뉴스 노출량(“귀하께서는 다른 

뉴스들에 비해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를 얼마

나 더 많이 보셨습니까?”), 사건 수사 경과를 

접한 정도(“귀하께서는 매체를 통해 다음의 내

용을 어느 정도 접하셨습니까?”), 피의자에 관

한 정보를 접한 정도(위와 같음), 그리고 국민

청원 및 정부의 제도적 대응을 접한 정도(위

와 같음)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일일 뉴스 노출량을 평정하는 문항은 9

개의 선택지로 제시되었으며(1 = 15분 미만, 

9 = 2시간 이상), 다른 문항은 6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

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는 .78(당시 뉴스 노출 .63, 현재 뉴스 노출 

.83)이었다. 

  간접 외상

  연구 참가자의 간접 외상은 허연주와 이

민규(2017)가 개발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 외상 척도(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 ITSSD)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

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반응(예: 

“어쩐지 무섭고 불쾌했다.”), 사회적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감정(예: “정부 혹은 사회에 실망

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예: “인간은 무

책임하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증상 영역(예: 

“사건을 떠올리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감정이 솟구쳤다.”)으로 4개의 하위 요인

을 포함한다1). 본 연구에서는 사건이 밝혀진 

1) 간접 외상의 하위 요인 중 ‘세상에 대한 불신 반

응’의 문항과 종속 변수인 세상에 대한 신념 간

에 내용적인 유사성이 있어,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 요인을 제외한 간접 외상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을 

제외한 간접 외상은 여전히 당시 뉴스 노출(r = 

.347, p < .001) 및 세상에 대한 신념(r = -.316,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당

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유

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69, 

SE = .028, CI [-.139, -.021]. 따라서 세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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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뉴스 노출이 당시에 간접 외상을 겪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참가자

는 21개의 문항에 n번방 사건이 밝혀진 직후

부터 일주일 이내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평

정 기준은 5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였으며, 총 점수가 높

을수록 간접 외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사회적 재난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반응 .92, 

사회적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감정 .86, 세상

에 대한 불신 반응 .79, 증상 영역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각 하위 요인별 88, .82, .77, 

.79)으로 나타났다.

  세상에 대한 신념

  연구 참가자의 세상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

기 위해 Janoff-Bulman(1989)이 개발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

를 번안해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세상의 

자비(benevolence of the world), 세상의 의미

(meaningfulness of the world), 그리고 자기 가치

(worthiness of self) 총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번방 

사건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이 무엇보다 타인

과 세상에 관한 신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하였으므로, 자기 가치 요인을 제외하고 세

상의 자비(예: “세상은 좋은 곳이다.”, “이 세

상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이 일

어난다.”)와 세상의 의미(예: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좋은 사람이라면 행운을 누릴 것이다.”) 두 

개의 요인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32개

의 문항 중 총 20개의 문항을 선택해 사용하

불신 반응 요인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였으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던 연구(Van 

Bruggen et al., 2018)를 참고하여 9개의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평정 기준은 6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였으

며, 총 점수가 낮을수록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자

비 점수가 낮을수록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거나, 친절하지 않

다고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상의 의미 

점수가 낮을수록 나쁜 일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며, 세상의 일들은 무작

위로 일어난다고 믿음을 뜻한다. 선행 연구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1)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세상의 자비 .87, 세상의 의미 

.76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 각 하위 요인의 계수

는 .82(세상의 자비), .75(세상의 의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최종 학력, 거주 지역, 종교적 배경 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들을 설문지

에 포함하였다. 이 가운데 연령은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별은 주관식으로 답

하게 하였다. 최종 학력을 묻는 문항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

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과 같은 8개의 선

택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거주 지역 문항은 

서울특별시 등 대한민국 행정 구역 17개의 선

택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끝으로, 종교적 배경

에 관한 문항은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무종교, 기타와 같은 6개의 선택지로 구성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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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매체 종류

인터넷 97 42.5%

SNS 92 40.4%

TV 36 15.8%

신문 3 1.3%

매체 유형

글 158 69.3%

영상 44 19.3%

그림 혹은 사진 26 11.4%

표 1. n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 특성(N = 228)

연구 절차

  연구 수행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연

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2일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란에 표시한 후, n번방 관련 뉴스 

노출에 대한 질문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 외상 척도,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그리

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 질문지에 순서대로 응

답하였다. 모든 문항에 답변한 연구 참가자들

에게는 사후 설명과 함께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000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술 통

계로 연구 참가자들의 뉴스 노출 특성을 살펴

보고, 주요 변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를 통해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 간의 관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 특성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의 n번방 관련 

뉴스 노출 특성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

다. n번방 사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 매체 

종류로는 인터넷(42.5%)과 SNS(40.4%)가 가장 

많았고, TV(15.8%)와 신문이(1.3%) 그 뒤를 이

었다. 매체 유형으로는 글이 가장 많았으며

(69.3%), 영상(19.3%)과 그림 혹은 사진(11.4%)

이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 중 음성을 통

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보고한 참가자

는 없었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 유의한 상관이 존재할 것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246 -

1 2 3 4

1 1

2 .391*** 1

3 .291
*** .196** 1

4 -.005 .047 -.349*** 1

M(SD) 4.228(.919) 2.622(1.013) 2.814(.619) 3.260(.583)

주 1. 1 = 당시 뉴스 노출, 2 = 현재 뉴스 노출, 3 = 간접 외상, 4 = 세상에 대한 신념

주 2. 당시 뉴스 노출 및 현재 뉴스 노출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준화하지 않고 산출한 값임

주 3.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계수(N = 228)

경로  SE t p LLCI ULCI

당시 뉴스 노출 → 세상에 대한 신념  .098 .055  1.503 .134 -.0257  .1909

당시 뉴스 노출 → 간접 외상  .238 .049  4.307 .000  .1155  .3104

간접 외상 → 세상에 대한 신념 -.293 .072 -3.852 .000 -.0419 -.1353

표 3.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 검증(N = 224)

라는 가설 1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및 표준 편차와 

상관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당시 뉴스 노출은 현재 뉴스 노출(r = 

.391, p < .001) 및 간접 외상(r = .29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세상에 

대한 신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05, p > .05). 현재 뉴스 노출은 마찬가지

로 간접 외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

나(r = .196, p < .01), 세상에 대한 신념과는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r = .047, p > .05). 그리고 간접 외상과 세

상에 대한 신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 = -.349, p < .001). 당시 뉴스 노

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제외하고 주요 변수

들 간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으므로,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

계에서 간접 외상의 매개 효과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 관

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

번을 실시하였으며(Hayes, 2013), 결과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이때, 여성과 남성은 간접 외

상 수준(t = 6.540, p < .001)과 세상에 대한 

신념 수준(t = -4.909, p < .001)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화하여 공분산

으로 투입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당시 뉴스 노출은 간접 외상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238, t = 

4.307, p < .001), 세상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098, t = 1.503, p > .05). 동시에, 간접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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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SE LLCI ULCI

총 효과  .024 .054 -.0837   .1308

간접 효과직접 효과  .083 .083 .055 -.0257   .1909

직접간접 효과 -.059-.059 .025 -.1143 -.0154

표 4.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N = 224)

간접 외상

n M(SD) F p

TV 36 2.561(.724)

1.646 .180
인터넷 94 2.863(.641)

SNS 91 2.908(.500)

신문 3 1.921(.552)

글 154 2.871(.634)

2.730 .067그림 혹은 사진 26 2.980(.499)

영상 44 2.548(.559)

표 5. 매체 종류 및 유형에 따른 간접 외상의 차이(N = 224)

은 세상에 대한 신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93, t = 

-3.852, p < .001).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뉴

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p > .05), 

직접 효과(B = .083)와 간접 효과(B = -.059)

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억제 효과를 동반한 비일관적 매개일 가능성

을 암시하며, 더 자세한 해석은 추후 논의에

서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 외상의 간접 효

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

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당시 뉴스 노출

이 간접 외상을 거쳐 세상에 대한 신념에 이

르는 경로의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 외상의 간접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59, SE 

= .025, CI [-.114, -.015]. 종합하면, 당시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외상의 간접 효

과는 유의하였으므로 간접 외상의 완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매체 종류 및 매체 유형에 따른 간접 외상 수

준의 차이

  추가로,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를 주로 접한 

매체 종류 및 매체 유형에 따라 간접 외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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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

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

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간접 외상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매체 

종류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218) = 

1.646, p > .05. 다음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F(2, 219) = 2.730, p > .0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성인의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것과 간접 외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사

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과 세상

에 대한 신념 간의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

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설과 일관되게, n번방 사건이 밝혀

진 당시의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노출된 것은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간접 외

상은 당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사

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당시 n번방 

사건 뉴스 노출량이 많았을수록 간접 외상 수

준이 높았고, 간접 외상 수준이 높았을수록 

세상에 대한 신념은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n번

방 사건 직후 관련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

며,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부호가 반대였

다. 더불어, 총 효과의 절댓값이 직접 효과의 

절댓값보다 작았으므로, 억제 효과(suppression)

로 인한 비일관적 매개(inconsistent mediation)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김하형, 김수영, 2020;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Shrout & 

Bolger, 2002). 억제 효과로 인한 비일관적 매

개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부호가 반대이

며, 직접 효과의 크기가 총 효과보다 큰 경우

를 의미한다(MacKinnon et al., 2000; Shrout & 

Bolger, 2002).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

과를 합친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총 효과

는 그 크기가 몹시 작았으며(c = -.004), 유의

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매개 효과 검

증 절차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상

관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Baron & Kenny, 

1986), 두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아도 매개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서는 간접 외상이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이 세

상에 대한 신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접 외상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yes(2013)는 ‘매

개 변수가 독립 변수의 영향을 완전히 설명한

다.’라는 표현은 연구 모형의 경로에 포함되어

야 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하고 다

른 매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하게 만

들기 때문에,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뉴스 노출로 인한 

간접 외상의 영향만을 받는 변수라고 해석해

서는 안 된다는 점과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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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의 가능성을 계속 검증해야 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n번방 사건 관련 뉴스 노출이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뉴스 노출과 세상

에 대한 신념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잠재적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신념을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

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건

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을 평정하였던 반면, 세상에 대한 신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나타났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시점을 

하나로 통일한 후, 특정 사건에 관한 뉴스 노

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위와 같은 주요 결과에 더하여, 본 연구에

서는 매체 종류와 유형에 따라 간접 외상 수

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n번방 사건에 관

한 뉴스 노출이 간접 외상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인 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n번방 사건

의 내용 자체가 간접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에 주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뉴스를 접하는 방

식과 경로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

적인 해석은 사후 추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

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뉴스 노출을 통하여 

간접 외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접 

외상도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외상 경험과 세상에 대

한 신념의 관계에 집중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

리,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도 세상에 대

한 부정적인 신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본 연구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을 구체

적으로 밝힘으로써, 뉴스 노출의 영향에 관한 

후속 심리학 연구들을 위해 경험적 토대를 제

공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즉, 본 연구는 매

체를 통해 n번방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영향을 폭넓게 검증하

여 뉴스 노출의 심리적 영향의 범위를 밝힐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뉴스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질문지는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상담

가, 경찰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

건을 뉴스로 접하는 일반인들도 간접적인 외

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디지털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으며,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된 만

큼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정형 인터넷(PC) 이용

률은 2011년 54.7%에서 2019년 40.2%로 하락

하였으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36.7%에서 2019년 86.4%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뉴스 노출은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미디어 이용자에게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언론은 뉴스가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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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재난이나 성범

죄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바

꾸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의 뉴스 노출 및 간접 외상 수준을 회고

식으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부정확성

이나 왜곡으로 인하여 평정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n번방 사건이 처

음 밝혀진 2019년 하반기와 본 연구가 수행된 

2020년 하반기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가 도래하였으며, 다크웹 ‘웰컴 투 비디

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연구 참여

자의 간접 외상을 야기한 뉴스의 내용이 n번

방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

한다. 이렇듯 n번방 사건이 2019년 하반기에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약 1년이 지난 시

점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기억의 

부정확성과 다른 간접 외상 유발 요인들의 개

입으로 측정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고식 평정

의 한계에 유의하고, 추후 뉴스 노출의 인지

적 및 정서적 영향을 살펴볼 때는 사건 발생

과 연구 수행의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고식 평정(retrospective evaluation)은 

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을 회고

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성인인 연구 참가자들

의 현재 심리적 상태와 연관지어 살펴본 연구

들이 있다(나선영, 안명희, 2011; 서지효, 장혜

인, 2021; 조화진, 서영석, 2010; McCormick & 

Kennedy, 2000). 아울러, 정서 회상에서의 편향

은 특히 긍정 정서 유발 과제에서 강하게 나

타나는 편이며(Wilson, Meyers, & Gilbert, 2003), 

회상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기억의 

정확성을 더 강화한다(Kensinger, 2007). 그리고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혹은 단순

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지를 구분

하여 나타내도록 요구한 과제에서, 부정적인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더 자주 “기억”되

는 경향이 있었다(Ochsner, 2000). 그러므로 n번

방 사건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사건에 관한 연

구 참가자들의 기억 회상은 크게 부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설계를 따랐기 때문

에 인과 관계의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즉, 

간접 외상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

념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나, 반대로 

기존에 세상에 관한 부정적 신념을 지니고 있

었던 사람이 더 큰 간접 외상을 경험하게 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

계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종단 연구를 수행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종단 연구를 수행한다

면, 변수들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과 

세상에 대한 신념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

는지 또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횡단 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뉴스 

노출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혹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뉴스 노출로 

인하여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세상에 대한 신념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하여 외상 사건에 의한 세상에 대한 

신념의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20대 성인이었

으며, 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81.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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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가 다른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

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간접 외상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세

상에 대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신념을 보이

는 등 주요 변수들에서 성차가 관찰된 바 있

다. 그러므로 만약 성비의 균형을 맞추어 참

가자를 모집한다면 매개 효과 등 연구의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더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지

닌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관련성은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에 기인하였을 수 있으

므로, 정서 전염의 역할을 검증한다면 뉴스 

노출과 간접 외상의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 전염이란 타인의 

표현, 자세 등을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유사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3). 주목할 만한 점

은, 이러한 정서 전염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Fan, Xu, & Zhao, 2016; 

Goldenberg & Cross, 2020; Kramer, Guillory, & 

Hancock, 2014). 일례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시물 속 감정 표현이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Kramer et al., 2014). 연구자들은 페

이스북 이용 언어를 영어로 설정한 사용자 

689,0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software)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게시물과 부정적인 게

시물을 분류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뉴스 피드

에서 감정 표현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작하였

다. 그 결과, 페이스북 뉴스 피드에서 긍정적

인 표현이 줄어든 조건의 사람들은 통제 조건

에 비해 긍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덜 만들고,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더 작성하였으며, 

부정적인 표현이 줄어든 조건에서는 이와 반

대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접적인 

접촉이 결여된 디지털 맥락에서도 정서 전염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 간

의 관계를 간접 외상이 매개한다는 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는 

주로 폭력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Aronson, 

2011). 이러한 뉴스 미디어에의 노출은 세상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뉴스 시청자 자신의 범

죄 피해 가능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뉴스는 

개인적 및 사회적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좌보경, 윤문영, 백혜진, 

2013),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노출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를 입을 가

능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

한 영향이 간접 외상 경험에 의하여 매개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접

하는 외상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간접 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야 한다. 예를 들

어, 사회적 지지가 간접 외상의 수준을 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Dworkin, 

Ojalehto, Bedard-Gilligan, Cadigan, & Kaysen, 

2018)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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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과도 연관된다. 간호사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Măirean, 

2015)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외상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더 나

아가, 사회적 지지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증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

지를 지각할 때에만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외상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외상 후 성장 간

의 연관성을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므로, 향후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이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한

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접 외상이

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심리적 안

녕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심한 간접 외

상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개인의 

안녕감 수준과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심리학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

라, 이를 뉴스로 지켜보는 국민의 정신 건강

에도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재난, 범죄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대중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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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the News of 

the nth Room Case and World Assump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direct Trauma

Chayoung Kim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news of the 

nth Room Case, indirect trauma, and beliefs about the world among  adults in their 20s. A total of 228 

adults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designed to study the association above. Analysis 

using SPSS 25.0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were exposed to more related news immediately after the 

nth Room case was revealed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indirect trauma. Furthermore, indirect trauma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the news of the nth Room Case and beliefs about 

the world.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mpact of news exposure on beliefs about the world 

through indirect trauma, suggesting that, like disasters, sex crimes can cause indirect trauma to third 

parties through the news. However, this study was limited to adults in their 20s, and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women; therefore, future studies using samples representing demographically more diverse 

groups are needed. Future research could als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contagion mediating or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exposure and indirect trauma.

Key words : nth Room Case, news exposure, indirect trauma, beliefs ab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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